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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생, 학부모
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담는 코너 입

니다. 재밌거나 의미 있어 공유하고 싶은 사연
이 있다면 이메일(lena@naeil.com)로 제보해
주세요. _ 편집자

취재·사진 이지영 리포터 easygoing@naeil.com 

별별 Talk Talk

웃고 울었던  
원서 접수 
에피소드

고3 아들이 장염으로 조퇴를 하고 온 날,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왔

어요. 곧 다가올 수능을 앞두고 응시 수수료를 가상 계좌에 납부하라는 

내용이었어요. 가정통신문을 받지 못한 채 조퇴한 아들을 위해 친절히 안

내문까지 캡처해 보내주셨답니다. 

“어머님 수능 응시료 안내문입니다. 오늘 민수가 조퇴를 해서 문자로 보

내드립니다.” 저는 감사한 마음에 “민수가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장에 탈

이 났네요. 선생님도 요즘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”라고 답해드

렸어요. 

그러곤 송금하려고 생활비 계좌를 열어봤더니… 잔액이 1만6천500원

뿐!!! 말일이라 잔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. 남편한테 서둘러 문자를 보냈죠. 

“입금 요망! 내 통장 빵꾸남. 나 완존 거지임. ㅠㅠ” 

그런데… 잠시 후 띵동~ 문자가 왔습니다. “헉 어머님… 아버님께 보내실 

문자를 제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. ㅎㅎ”

얼굴이 화끈거리고 등줄기 땀이 주르륵. 세상에 이런 망신이 있을까요? 

텅~빈 통장도 들통 나고 남편과 주고받은 민망 문자도 들키고! 선생님께 

죄송하다는 답장을 보내고 좌불안석 어쩔 줄 몰라 떨고 있는데, 문자가 

또 왔어요. “괜찮습니다. 저도 저희 와이프님과 자주 주고받는 문자입니

다.ㅎㅎ”

아들아, 4만7천 원 때문에 엄마 사고쳤다. 아들도 수능 날 크게 사고쳐서 

역대급 점수 가즈아!!! 

눈도 침침, 가슴도 답답. 
저, 사고쳤어요.

남편에게 보낼 문자가 그만ㅠㅠ

옙 괜찮습니다. ㅎㅎ(저도
저희 와이프님과 자주
주고받는 문자입니다.
ㅎㅎ) 감사합니다. ̂ 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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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는 대학 2학년이 된 딸아이 얘깁니다. 해마다 이맘때면 그때의 기

억이 나서 움찔하게 되네요. 수시 6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선생님들과 

의논하고 모 사이트 합격 예측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나름 신중하게 

선택을 했어요.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확인하며 쫄깃한 심장을 부

여잡고 접수 완료! 그리고 차분하게 프린터 앞에 앉아 수험표를 하나하나 출력했죠.

저희 아이는 수시 2장을 논술 전형에 지원했는데, 논술 고사 날짜를 확인하다 뒷목을 잡고 말

았어요. 글쎄 두 학교 시험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! 본인이 접수하겠다 큰소리쳐서 믿고 맡겼건

만, 인문 계열 논술 시간을 자연 계열 논술로 착각한 겁니다. 원서 한 장 한 장이 귀한데 결국 

시험도 못 봤다는!!! 

덜렁이 따님은 다행히 논술로 붙은 다른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답니다. 그날의 실수 절대 잊지 

말고 앞으론 뭐든 꼼꼼하게 좀 해주길!    

수시 모집 일정은 대학과 전형마다 다르지만 보통 원서 접수, 자기소개서·추천서 입력,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되죠. 원서 접

수 첫날, 둘이 경건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. 저는 매의 눈초리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아들은 찬찬히 키보드를 눌

렀어요.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 지원 대학을 검색하고 이름부터 차근차근 입력했습니다. 그다음은 자기소개서 입력 차례. 

한글 파일에 써놓은 자기소개서를 ‘Ctrl+C’해서 원서 항목에 ‘Ctrl+V’해 넣었죠. 문제는 자기소개서가 완성 단계가 아니었다는 

점입니다. 수능 공부하랴 자기소개서 쓰랴 여름방학 때 엄청 고생했건만…. 

특히 2번 문항 ‘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’에 적어둔 내용이 볼수록 엉성해 전

면 수정을 해야 할 판이었어요. 일단 2번 칸에 ‘학습 멘토, 정보 동아리’ 이렇게만 입

력하고 접수를 마쳤어요. 

원서 접수 후에도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은 보통 하루 정도 여유를 주니, 좀 더 고

민해서 완벽히 써보겠다는 심사였겠죠. 첫날 접수했으니까 한 3일은 자기소개서 

쓸 시간을 벌었고, 아들은 마지막 날 저녁 마감 시간까지 자료를 뒤적이며 열심

히 쓰더라고요. 그런데…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. “으악!!!!!!!”    

자기소개서 마감 시간을 착각했대요. 저도 모르게 급발진, 아들 등짝을 가열하

게 스매싱했죠. “너 제정신이야?!!” 자기소개서 입력할 대학이 세 곳이었는데, 

다른 두 곳은 6시, 한 곳이 5시까지였대요. 하필 1지망이었던 대학이 5시. ㅠㅠ 

결국 자기소개서 2번은 1천500자 중 10자도 못 쓰고 자동 제출됐답니다.  

그런데 억세게 운이 좋았던 걸까요? 

지금 아들은 그 대학에 다니고 있답니다.̂ ;̂; 

자기소개서 입력도 못한 채 끝나버린 원서 접수

논술 시험 날짜 착각, 아깝게 버린 한 장

백만 대군이 모이는 논술 시험장, 지금 생각해도 아찔.

시계 똑바로 봐라. 눈 크게 뜨고!

ⓒ 연합 


